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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에 놓인 청소년, 단 한 명도 놓쳐선 안 됩니다

- 관계기관 공동 대응·정신건강 의료 여건·청소년 친화적 공간 개선 촉구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(새롬동, 더불어민주당)은 26일 제

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에 놓인 청소년

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‘세종형 생명안전망’ 구축을 촉구했다.

손 의원은 “2022년부터 3년간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

권에 머물렀다”며 “2025년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

지만, 청소년 자살 문제만큼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”이라고 지

적했다.

이어 “시와 교육청이 상담과 위기 개입, 전문 치료 연계 등 다양한

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, 청소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

다”며 기존 제도가 위기청소년을 빠짐없이 보호하고 있는지 그 효과

와 한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

특히 손 의원은 세종시가 10월 말 교육청·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

추진예정인 ‘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

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, ▲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

공동 대응 강화 ▲고위험 청소년의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 개선 ▲청

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

제언했다.

끝으로 손 의원은 “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

책임이 아니다”라며 “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

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

록, 시와 교육청이 ‘세종형 생명안전망’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”고

당부했다.


